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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화면의 광천선굴어드벤터 테마파크에 역고드름이 생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창군 광천선굴이 경이로운 겨울 풍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거꾸로 자라는 역고드름과 거꾸로 매달려 겨울잠을 자는 박쥐들까지 이색적인 풍경에 관광객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바깥날씨와 달리 광천선굴은 섭씨 11도이 비교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광천선굴에서는 동굴 바닥에서부터 생성되는 독특한 얼음 기둥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밑으로

자라는 일반적인 고드름과는 반대로 땅에서 자라는 역고드름은 석순이 자라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동굴 천장

떨어진 물이 얼어붙어 아래쪽에서부터 고드름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겨울철 한정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신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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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겨울잠을 자는 자는 박쥐들의 모습도 광천선굴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이다.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는 약 4억 년의 역사를 가진 신비로운 자연 석회암 동굴로, 아름다운 종유석과 석순

그리고 박쥐를 포함한 60여 종 이상의 동굴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경이로운 자연, 무장애 시설, 친환경

프로그램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광천선굴의 2024년 방문객 수는 7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것으

나타났다.

최순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25년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개선 및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며, “광천선굴 자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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